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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의 매개효과: 

퍼빙모델을 바탕으로*

이 소 연     김 아 린     김 현 아     장 소 연

 정 기 윤     최 민 정     김 민 선†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사회불안, SNS 중독경

향성, 퍼빙이 매개하는 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과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총 21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자료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관계를 보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

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SNS 중독경향성은 

퍼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퍼빙은 관계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의 매

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경

험하는 사회적 불편감이 과도한 SNS 사용이나 퍼빙을 통해 대인관계 만족을 낮추는 경로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소외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 관계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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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는 소속감, 인정 욕구 등을 충

족시켜주고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족스

러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에 있

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 대인관

계 문제를 경험하고(최임정, 심혜숙, 2010), 우

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로도 직결되기 때

문에 관계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

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이정은, 배성만, 2015).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대인관계가 단절되고 비대면 소통

이 보편화되면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

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조지혜, 이영란, 2022; 최정헌, 2020). 특

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확

장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기이며, 심리․사

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타인과의 친밀감 형

성이라는 발달과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다(Erickson, 1968).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건강한 성격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김나미, 김신섭, 2013). 

2022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2년~1995년 

출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100%이며, Z세대

(1996년~2011년 출생)의 스마트폰 보유율 역

시 98.4%로 나타나 현재 MZ세대라고 통칭하

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

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23). SNS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열람, 관찰하는 행위를 포함

하며,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형성하

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뜻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직접 대면하지 않고

도 인간관계 확장이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

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청년층 사이에서 SNS가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이윤희, 2014).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인관계를 유지

하는 수단으로 SNS 사용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Gioia et al., 2021),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들

의 하루 평균 SNS 사용량은 코로나-19 이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영준, 허

만섭, 2020).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대

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중 SNS 사용

량은 90.8%를 차지하였으며(통계청, 2021), 이

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에 민

감한 대학생들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혜자 외, 2016). SNS 사용에 있어 정보의 공

유나 사회적 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등 순기능

이 언급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타인과의 교류와 유행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 시간이 지날수

록 습관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용주, 유성신, 2015).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한 SNS 중

독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활

동의 위축과 대인관계 손상 등의 부적응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Andreassen & Pallesen, 2014). 

보상적 인터넷 사용(Compensatory Internet 

use) 모델에 따르면(Kardefelt-Winther, 2014), 사

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

은 미충족된 심리적 욕구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는 현실에서 느

끼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크면 

SNS에 더 몰두하고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됨을 

시사한다(Wang et al., 2018). 그러나, SNS의 과

다한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관계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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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자신보다는 꾸며진 자신을 보여주게 되

어 본질적인 대인관계의 질과 친밀감을 저하

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의 만족감을 낮추게 된

다(서거, 2013). 즉, 과도한 SNS 사용은 대인관

계 문제를 심화시키고(구혜자 외, 2016), 관계

적 만족을 더욱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현석 외, 2013; 홍구표, 전혜성, 2017). 

대학생들의 관계적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고은영 

외, 2014; 윤명숙, 박완경, 2014), 관계만족을 

낮추는 심리적 특성, SNS 중독경향성, SNS 사

용행위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주요 매개변인들에 대한 예방

적 교육과 치료적 개입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

가 있다.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이 언급되었다 (박지수 , 서영석 . 2018; 

Blackwell et al., 2017; Flores, 2015; Przybylski et 

al., 2013b; 서경현, 조성현, 2013; 이인숙, 조주

연, 2012; 이정화, 김호영, 2017; 기화 외, 

2021).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이 불참한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

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염려하는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Przybylski et al., 2013b).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상

황을 피하고 타인의 활동을 즉각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SNS를 과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SNS에 게시된 타인의 포장

된 모습과 자신을 상향 비교할 경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Flores, 

2015). 이는 다시 SNS를 통해 타인을 감찰하려

는 욕구를 증가시켜 결국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진다(기화 외, 2021). 이 과정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정보를 놓

치지 않으려 SNS를 더 자주, 강박적으로 확인

하게 되는 퍼빙(Phubbing)으로 이어진다(서예

진, 김희화, 2021). 결과적으로, 소외에 대한 

불안은 SNS 중독경향성과 퍼빙을 높이는 주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 우울, 스

트레스 등을 포함해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

을 초래할 수 있다. Cargill(2019)은 소외에 대

한 두려움과 SNS 중독이 대인관계 문제와 유

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는 심리

적 취약성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은 두 변인을 연결하는 매

개변인이 된다(Dinh & Lee, 2022; Hunt et al., 

2018). 선행연구들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

과 관련된 다양한 정서적인 변인에 대해서 관

심을 가져왔으며(Tandon et al., 2020), 관련 변

인 중 하나로 사회불안이 언급되었다(Liu et 

al., 2023). 사회불안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유

발되는 불안을 뜻한다(Morrison & Heimberg, 

2013). 사회불안은 크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거

나 어울리는 등의 교류 상황에서 겪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타인 앞에서 특정 수행을 하

거나 평가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 불안으

로 구분된다(Bögels et al., 2010).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결핍된 사회적 욕구를 기반으로 우

울이나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Oberst et 

al., 2017; Wegmann et al., 2017).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개인적인 

활동보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이 

언급되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유사한 사고 및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보고

되었다(Baker et al.,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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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욕구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경우, 사

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사회불안을 

느끼는 개인들은 참여를 사회적 연결을 원하

지만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Hofmann, 2007), 이는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강상휘, 김현숙, 

2021; Karaman & Arslan, 202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이 

다시 SNS 중독경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

정하였다. 한편, 박정숙(2017)은 사회불안이 높

을수록 대인관계 지향성이 낮아지며, 사회불

안이 있는 사람은 관계 만족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때 

개인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

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통해서 타인과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

을 기회가 제한되고 관계 만족감이 낮아진다

(Davidson, 1994; Furmark et al., 1999; Piccirillo 

et al., 2016; Sahranç et al., 2018)

최근 해외에서는 SNS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퍼빙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유현경, 

윤명숙, 2023). 퍼빙이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대화에 집중하지 못

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신조어로, 휴대전화를 

뜻하는 ‘Phone’과 무시하다를 뜻하는 ‘Snub’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Latifa, Mumtaz, & 

Subchi, 2019; 김민범, 최재광, 송원영, 2022). 

퍼빙은 타인과 상호작용 대신 스마트폰에 집

중하는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로서, 스마트폰

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Abeele et 

al., 2016).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간에 구

애받지 않고 SNS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퍼

빙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Argan et al., 2019). 

퍼빙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무시하는 행위자인 퍼버(Phubber)

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인해 자신이 무시당

한다고 생각하는 퍼비 (Phubbee)로 나뉜다

(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8). 본 연구에

서 정의한 퍼빙이란 퍼버의 행동을 의미한다. 

퍼빙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에서 대화의 질을 

저하시키고(Abeele et al., 2016), 상대방에 대한 

질투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

여 관계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rasnova et al., 2016; Roberts & David, 2016; 

Kang et al., 2023). 또한, 타인과 소통할 때 퍼

빙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SNS 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외로움을 보고하고 낮은 자아존중감

을 갖고 있다(Błachnio & Przepiorka, 2019). 이와 

함께 Karadag 등(2015)도 SNS 중독이 퍼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ang 등(2023)

은 퍼빙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사소통 문제, 정서적 우울의 

문제 등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Chotpitayasunondh 등이 제안한 퍼빙모델

(2016)에 따르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퍼빙의 

관계를 SNS 중독경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퍼빙을 하는 개인은 스마트폰을 통한 

최신정보에 유혹되며, 나만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강박적인 

불안을 느낀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결국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퍼빙을 하게 되는데(Anushree et al., 2022), 

퍼빙은 물리적 관계의 질을 낮추고(Abeele et 

al, 2016),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

하기 때문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가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Krasnov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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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oberts & David, 2016). Karaman과 

Arslan(2024)의 연구에서는 퍼빙이 SNS 중독 및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퍼빙이 SNS 중독을 통해 관계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퍼빙모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

히 국내에서는 퍼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퍼빙이 SNS 중독이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퍼빙의 메커니즘을 소개하

고 있는 퍼빙모델을 통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 SNS 중독과 퍼빙을 거쳐 타인과의 관계만

족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SNS 중독경향

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적 정서가 관계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종합하면 , 본 연구는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이 사회불안 , SNS 중독경향성 , 퍼빙을 

매개로 대학생들의 관계만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Chotpitayasunondh 등(2016)이 제안한 퍼빙모델

에서는 퍼빙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나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퍼빙을 통해 대

학생들의 대인관계 만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

고자 하였다. SNS 중독경향성 기저에 있는 소

외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기애 등 심

리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

지만 (Blackwell et al., 2017; Flores, 2015; 

Przybylski et al., 2013b; 서경현, 조성현, 2013; 

이인숙, 조주연, 2012; 이정화, 김호영, 2017; 

기화 외, 2021), SNS 중독경향성이 실질적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과정을 설명하

는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SNS 중독경

향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설

명하기 위해 퍼빙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종합

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과 관계만족을 매개하는 주요 

변인들을 확인하고, 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내

담자를 위한 문제 접근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

라 최근에 등장한 퍼빙모델을 기반으로 퍼빙

모델과 사회불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

족의 관계를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

이 매개하는 본 연구모형은 대학생들의 자료

를 적합하게 설명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별변인들

의 관계는 유의할 것이다. 

연구가설 2-1.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

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에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반면 관계만족에는 유의미한 부

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성, 

퍼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계만족에는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SNS 중독경향성은 퍼빙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계만족

에는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퍼빙은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

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

빙의 순차 매개효과는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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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대상자 모집은 온라인 모집공고문

을 통해 2023년 5월 5일부터 16일간 진행되었

다. 온라인 모집공모문은 SNS를 사용하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주 가는 사이

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

다. 설문 시작 전 연구 목적 및 내용을 설명

하고 동의를 하는 학생들에 한해 진행하였으

며,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47

명 중 SN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8개의 데이터와 대학원생이라고 답한 21개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총 218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 설문의 소요시간은 약 10-20분 정도였으

며, 설문에 참여한 학생 30명을 무작위로 추

첨에 3,0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보상으

로 지급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해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 SNS를 사

용할 때 가장 자주 하는 행동 유형, 주로 사

용하는 SNS를 확인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남성 응답자 72명(33.0%), 여성 응답자 

146명(67.0%)이었으며, 응답자들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29세로 평균연령은 22.37세였다. 가

장 많이 응답한 학년으로는 4학년 69명(31.7%)

으로 2학년 62명(28.4%)이 뒤를 이었으며, 이

때 기타 2명(0.8%)은 휴학생 및 추가 학기 재

학생이었다. 응답자들의 SNS를 사용할 때, 가

장 자주 하는 행동 유형은 오락 및 여가 160

명(24.9%)으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으

며,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154명(24.0%), 정보

습득 및 공유 150명(23.4%)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201명(63.2%)

 주. 각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정적일 경우 +, 부적일 경우 –로 표시함.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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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72 33.0

여자 146 67.0

학년

1학년 28 12.8

2학년 62 28.4

3학년 57 26.1

4학년 69 31.7

기타 2 0.9

거주지

경기도 77 35.3

충청도 56 25.7

서울 36 16.5

대구 12 5.5

경상도 10 4.6

부산 8 3.7

인천 7 2.9

광주 5 2.3

대전 5 2.3

전라도 2 0.9

강원도 2 0.9

SNS를 사용할 때, 

자주하는 행동

(복수응답)

오락 및 여가 160 24.9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154 24.0

정보습득 및 공유 150 23.4

일상생활 기록 121 18.8

의견표현 및 공유 52 8.1

기타 5 0.8

주로 사용하는 SNS

(복수응답)

인스타그램 201 63.2

트위터 58 18.2

페이스북 43 13.5

기타 16 5.0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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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았으며, X(구 트위터) 58명(18.2%), 

페이스북 43명(13.5%), 인터넷 카페 등의 기타 

16명(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도구

소외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을 측정하기 위하여 

Przybylski 등(2013a)이 개발하고 주은선 등(2018)

이 국내 문화에 적합하게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Missing Out, 이하 K-FoMO) 척도를 

사용하였다. K-FoMO는 총 8문항이며, ‘소속 

욕구’, ‘외적 동기’, ‘상대적 박탈감’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

외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경험을 할까봐 두렵다.’, ‘나는 내 친

구들의 소식을 접하지 못할 때 불안하다.’, ‘나

는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까봐 두렵다.’ 등의 문항을 포

함한다. 주은선 등(2018) 보고한 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소속 욕구 .71, 외적 동

기 .69, 상대적 박탈감 .77로 총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 합

치도로 .83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내적 합치

도는 소속 욕구 .81, 외적 동기 .77, 상대적 박

탈감 .82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기본심리욕구 만족-좌절 척도(Korean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Scale; 이하 BPNSFS)를 사용하였다. BPNSFS은 

Chen 등(2015)이 개발하고 이진현(2016)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 차원에 각각 만족

과 좌절이라는 2개의 하위 요인을 구성해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관계성 만족과 좌절을 측정하는 척

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성 만족 척도는 4문항

으로 ‘나는 내가 마음 쓰는 사람들이 역시 나

에게 마음을 쓴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속하

기를 원하는 집단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낀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관계성 좌절 척

도도 총 4문항으로 ‘나는 내가 맺고 있는 관

계가 그저 피상적이라고 느낀다.’,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인

상을 받는다.’ 등을 포함한다. 문항은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

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

한다. 관계성 좌절 척도는 역 문항으로 처리

한 후 각각의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하여 총점

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높

다고 해석한다. 이진현(2016)의 연구에서 보고

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4

에서 .89이며,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관계성 

만족 .85, 관계성 좌절 .81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9이며,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관계

성 만족 .85, 관계성 좌절 .78로 나타났다.

퍼빙

본 연구에서는 퍼빙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가 개발하고 

송원영 등(202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퍼빙 척도(Korean Phubbing Scale: PS-K) 중 퍼

빙행동에 해당하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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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타인과

의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퍼버의 행동을 측정하며 

‘나는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 없을 때 불안감

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

은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퍼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원영 

등(2022)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남 등(2014)이 개발 및 

타당화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 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이라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SNS 과다 이용자들의 

중독경향성 수준을 측정하고 ‘SNS를 생각하거

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많은 시간을 보낸

다.’, ‘스트레스 받는 문제를 잊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

증이 난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김종남 등(2014)이 보고한 전체 내적 합

치도(Cronbach’s α)는 .92 며, 요인별 내적 합치

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4, 몰입 및 

내성 .80, 부정 정서의 회피 .81, 가상세계지향

성 및 금단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75, 몰입 

및 내성 .75, 부정 정서의 회피 .88,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80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하고 김향숙(2001)

이 번안 및 타당화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이하 SIAS)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

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 진술문 

형식이며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

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서 SPSS 23.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

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

본적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SNS 중독경향성과 퍼빙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

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확대지수(VIF)값

을 확인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서 구

조방정식 모형을 2단계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

다. 1단계에서는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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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으며, 단일요인

으로 구성된 사회불안과 국내에서 충분한 논

의를 다루지 않은 퍼빙 척도를 세 개의 문항

꾸러미로 제작하였다. 이후 측정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스퀘어 

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TLI, CFI, RMSEA)

를 확인하였다. TLI와 CFI 수치는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며, RMSEA는 .10

이하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RMSEA는 .05 이

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close fit), .05-.08일 경

우 수용가능한 적합도(fair fit), .08-.10일 경우 

보통의 적합도(mediocre fit), .10 이상인 경우 

적합하지 않은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본다

(Browne & Cudeck, 1993; 홍세희, 2000). 2단계

에서는 대학생이 느끼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

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 SNS 중독

경향성, 퍼빙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뒤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

차를 통해 10,000개의 표본을 재생성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 및 변인 간 상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r=.460, p<.001), 

SNS 중독경향성(r=.388, p<.001), 퍼빙(r=.46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관계만

족(r=-.332,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성

(r=.435, p<.01), 퍼빙(r=.476, p<.0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만족(r=-.500,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SNS 중

독경향성은 퍼빙(r=.638, p<.001)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고, 관계만족(r=-.294,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퍼빙

구분 1 2 3 4 5

1 소외에 대한 두려움 1

2 사회불안 .460*** 1

3 SNS 중독경향성 .388*** .435** 1

4 퍼빙 .467*** .476*** .638*** 1

5 관계만족 -.332*** -.500*** -.294*** -.461*** 1

평균 2.45 2.66 2.11 2.65 4.00

표준편차 .85 .77 .51 .88 .63

왜도 .030 .027 .148 .338 -.304

첨도 -.928 -.744 -.832 -.566 -.653

***p < .001, **p < .01

표 2.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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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계만족(r=-.46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 첨도가 각각 2와 7미만으로 나타났으므

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West et al., 1995). 변인 간 기술 통계 및 상

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

구모형 중 SNS 중독경향성과 퍼빙 간의 다중

공선성을 살펴보았을 때, 상관관계가 .70이하

이고 VIF 값은 2이하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별되는 기준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측정 

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때, 잠재변인의 측정을 위

해 이지현과 김수영(2016)과 Russel 등(1998)의 

제언에 따라 문항묶음을 제작하였다. Russel 등

(1998)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필요시 문항 묶

음을 만들어 분석하는 것은 제안하였다. 첫

째, 개별 문항들에 대한 반응은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의 기본적인 

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을 위반하기 쉽다. 둘째, 

개별 문항보다 문항꾸러미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개별 문항들의 독특한 특

성에 의해 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단일요인

인 사회불안은 각 3개의 문항 묶음을 구성하

B β S.E. C.R.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소속 1.000 .437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외적동기 1.449 .786 .250 5.787***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상대적 박탈감  1.725 .781 .298 5.782***

사회불안 → 사회불안 꾸러미1 1.073 .893

사회불안 → 사회불안 꾸러미2 1.073 .887 .056 19.047***

사회불안 → 사회불안 꾸러미3 1.112 .931 .053 20.801***

SNS 중독경향성 →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 1.000 .699

SNS 중독경향성 → 몰입 및 내성에 대한 장애 1.275 .776 .128 9.968***

SNS 중독경향성 → 부정정서의 회피 1.506 .721 .161 9.380***

SNS 중독경향성 → 가상금단 1.325 .753 .136 9.728***

퍼빙 → 퍼빙 꾸러미1 1.000 .86

퍼빙 → 퍼빙 꾸러미2 1.122 .93 .057 19.720***

퍼빙 → 퍼빙 꾸러미3 1.015 .83 .064 15.926***

관계만족 → 관계성만족 1.000 .62

관계만족 → 관계성좌절 1.447 .92 .196 7.397***

***p < .001

표 3. 측정변인에서 잠재변인으로 가는 경로계수(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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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과 퍼빙 자

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퍼빙의 

하위요인(노모포비아, 대인관계 충돌, 자기고

립, 문제인식)으로 나누지 않고 3개의 문항 묶

음으로 구성하였다. Russel 등(1998)은 이런 절

차를 사용했을 때 각 문항 꾸러미는 잠재 구

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안에 따라 각 측

정 도구에 대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 도구의 문항들은 요인부

하량이 높은 순서로 정렬되도록 하였으며 각 

꾸러미가 같은 요인부하량을 갖도록 하기 위

해서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과 가장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묶는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측정모형의 적합

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80, 

N=218)=209.975, CFI=.934, TLI=.914, 

RMSEA=.087(90% 신뢰구간=.072-.101). 또한, 

측정변인에서 잠재변인으로 가는 모든 요인부

하량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표 3>

에 제시하였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요

인들은 .44.-79의 요인부하량을, 사회불안은 

.89-.93의 요인부하량을, SNS 중독경향성은 

.70-.78의 요인부하량을, 퍼빙은 .83-.94의 요인

부하량을, 마지막으로 관계만족은 .65-.88의 요

인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최소 기준인 .30보다 모두 큰 표준화 회귀계

수로, 15개의 측정변인이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연구모형은 자료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80,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최종 연구모형(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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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8)=209.975, CFI=.93, TLI=.91, RMSEA= 

.087(90% 신뢰구간=.072-.101). 소외에 대한 두

려움은 관계만족의 43.9%를 설명하였다. <표 

4>와 같이 변인들의 관련성을 보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서 관계만족(β = -.20, p > .05), 

사회불안에서 퍼빙(β = .12, p > .05), SNS 중

독경향성에서 관계만족(β = .11, p > .05)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는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에서 사회불안(β = .56, p < .001), 퍼빙(β = 

.23, p < .05), SNS 중독경향성(β = .38, p < 

.001)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에서 SNS 중

독경향성(β = .28, p < .01)과 관계만족(β = 

-.31, p < .001)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 SNS 중독경향성은 퍼빙(β = .55,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퍼빙은 관

계만족(β = -.36, p < .01)에 부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은 소

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분석 결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핑 절차를 활용했다(Shrout & Bolger, 2002). 부

트스트랩핑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원 자료

(N=218)로부터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모수 추정치에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

에서 설정되었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한 모

형의 간접효과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

어 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서 전체 변인

을 매개하는 경로(β = -.03, p < .05)에서 신

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유의미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매개효과와 더불어 개

별 매개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개별 매개변

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hantom 변

수를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경로 B β S.E. C.R.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811 .556 .164 4.942***

소외에 대한 두려움 → SNS 중독경향성 .273 .381 .082 3.330***

소외에 대한 두려움 → 퍼빙 .358 .228 .140 2.556*

소외에 대한 두려움 → 관계만족 -.255 -.203 .092 -3.114

사회불안 → SNS 중독경향성 .136 .277 .044 3.084**

사회불안 → 퍼빙 .127 .118 .076 1.677

사회불안 → 관계만족 -.270 -.313 .075 -3.621***

SNS 중독경향성 → 퍼빙 1.196 .547 .188 6.362***

SNS 중독경향성 → 관계만족 .189 .108 .203 .934

퍼빙 → 관계만족 -.288 -.359 .092 -.3114**

*p < .05, **p < .01,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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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는 모델적합도 및 모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상의 변수로 팬텀

변수에 의한 경로를 재구성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할 수 있다(배병렬, 2011). 연구 결과 

개별매개 효과는 <표 6>과 같이 .05 수준에

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퍼빙모델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과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을 사회불

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이 매개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SNS를 이용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사

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을 매개로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최소 최대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

(SNS 중독경향성) → (퍼빙) → 관계만족
-.203 -.03* -.233 -.011 -.007

표 5.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한 순차 매개효과(N=218)

경로 B S.E. β 95% CI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 퍼빙 .065* .087 .103 -.046, .303

소외에 대한 두려움 → (SNS 중독경향성) → 퍼빙 .208*** .136 .327 .130, .686

소외에 대한 두려움 → (퍼빙) → 관계만족 -.046* .62 -.103 -.273, -.018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 관계만족 -.174** .053 -.094 -.251, -.026

소외에 대한 두려움 → (SNS 중독경향성) → (퍼빙) → 관계만족 -.074** .053 -.094 -.251, -.026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사회불안) → (퍼빙) → 관계만족 -.023* .028 -.03 -.110, .008

사회불안 → (퍼빙) → 관계만족 -.042* .028 -.03 -.110, .008

사회불안 → (SNS 중독경향성) → (퍼빙) → 관계만족 -.054* .025 -.038 -.111, -.007

SNS 중독경향성 → (퍼빙) → 관계만족 -.196** .065 -.132 -.302, -.040

*p < .05, **p < .01, ***p < .001

표 6. 팬텀변수(Phantom variable)을 활용한 개별 매개효과(N=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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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관계만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각 변인들의 관계를 보면 소외에 대

한 두려움은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이 사회불안, SNS와 페이스북 중독경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Dempsey et al., 

2019; Tandon et al., 2022)와도 부분적으로 일

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외에 대

한 두려움은 퍼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결과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

으면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탐

색 및 알람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함의한다(Rozgonjuk et al., 2019). 즉, 대학생들

에게 타인 및 집단에 소외되어 있다는 두려움

은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집중을 어렵게 

만들며 오히려 SNS를 통해 사회적 상황을 회

피하고 SNS상에서의 타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

학생들의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관계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매

개변인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대학생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며, SNS 등 대안

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

키려 하지만 과도한 SNS 사용은 오히려 관계

에 집중하지 못하는 퍼빙으로 이어져 관계만

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NS는 

현실 내에서의 소외감을 줄여줌과 동시에 시

공간을 넘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Coyne et al., 2014; Valkenburg & 

Peter, 2007), 지나친 SNS 사용은 장기적으로 

중독과 퍼빙으로 이어지며 관계에 대한 불만

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SNS 

중독경향성을 높였으며(황희은, 김향숙, 2015), 

관계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여흠, 

이윤주, 2013). 즉,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

일수록 SNS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

회불안은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한편, 연구가설과 달리 사회불

안은 퍼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불안 자체가 퍼빙을 

높이는 선행변인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퍼빙을 직

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

과(Chu et al., 2023; Sun & Samp, 2021)와는 일

치하지 않는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

의 상관이 중간 정도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고려했을 때 사회불안과 퍼빙 자체가 관련성

이 없다고 해석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 SNS 중독경향성 등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Sun과 Samp(2021)는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의 직접적인 상

호작용을 불편해하며,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더 편해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

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퍼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불안으로 인해 높아진 SNS 과다 사용 경향성

이 퍼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정케 하며, 

사회불안 자체가 퍼빙을 높이는 것인지 사회

불안으로 인한 SNS 중독경향성이 퍼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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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은 퍼빙

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퍼빙은 관계만족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마트폰 중독경향성이나 SNS 중독경향성 등이 

퍼빙을 높이고, 대인관계의 질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Ranie & Zickuhr, 2015; Rafiq, 2023; 

Safdar Bajwa et al., 2023). 실제로, SNS 사용 시

간이 길수록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Christensen, 2018), SNS 중독경향성

은 퍼빙을 예측하였다(Tanhan et al., 2023). SNS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대

화에 집중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

이 크며, 이러한 행동은 대화 상대에게 무시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본인 역시 타인

과의 관계에 대한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

하여 관계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SNS 중독경향성이 관계만족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결과는 SNS 중독경향성이 

관계만족을 낮추고,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난 White-Gosselin과 Poulin(2022)의 선행연구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개별 간접효과를 보면 

SNS 중독경향성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퍼빙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중독

경향성이 높으면 퍼빙을 많이 하고, 퍼빙은 

관계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퍼빙이 두 변인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

이 낮을 경우 SNS 사용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도 나타난 선행연구(Longstreet & Brooks, 

2017)를 봤을 때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다

르게 낮은 관계만족이 SNS 사용을 높일 가능

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과 소통하

는 과정에서 SNS 과다사용으로 인한 퍼빙이 

높은 대학생들은 실제 만나고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관심이나 만족도가 낮고, SNS에 

몰두하게 되면서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

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사회불안, SNS 중

독경향성, 퍼빙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

족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의 모

형은 완전매개모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SNS 중독경향성을 매개

로 퍼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Balta 등(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더불어, Wang 등(2019)의 연구

에서 연인관계에서의 퍼빙은 관계에 대한 만

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서 역시 퍼빙은 관계만족도를 낮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성

격적인 특성이 SNS 중독경향성, 퍼빙으로 이

어지는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회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변인의 순차적 매

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수면, 삶에 대한 효능감, 정서

적 긴장감, 부정적인 신체적 안녕감, 불안, 사

회적 거절 등의 삶의 변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Altuwairiqi et al., 2019), 본 연구에

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매개하고, 퍼빙, 낮은 관계

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

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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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이론 및 실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최근에 등장한 퍼빙 개념을 바탕으

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만족으로 이어

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SNS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타

인과의 의사소통 장면이 확장되었으나 SNS를 

통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을 무시하는 퍼빙 

또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는 퍼빙모델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NS 중독경향성

이 실질적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과정에 대한 퍼빙모델 연구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퍼빙모델을 중심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서 관계만족으로 가는 

구체적 경로를 검증하여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 높은 대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소

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사회

불안, SNS 중독경향성, 퍼빙이 유의하게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

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 함께 

있는 과정에서도 사회불안을 느끼며, 사회불

안은 다시 과도한 SNS 사용과 퍼빙으로 이어

져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추는 것

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비

교해 보면 Chotpitayasunondh, Douglas(2016)와 

Franchina(2018)의 연구결과에서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퍼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ranchina 

(2018)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퍼빙 간의 관

계를 SNS 사용 증가와 SNS 중독문제가 매개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퍼빙은 대인관

계에서 의사소통 수준이나 관계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8), Ang 등(2019)의 양적연구에서 퍼빙이 

가족 간의 관계, 학교 내의 관계, 자기 통찰과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방해하였고 질적연구에

서 그들의 퍼빙이 소속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퍼빙은 타인과

의 대화에서 인지된 의사소통 수준과 관계만

족도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tpitayasunondh, 2018). 결과적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사회적 상황 및 

관계 내에서의 불편감으로 발전하여 상황에서

의 회피 반응으로 SNS 사용과 퍼빙을 유지하

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더

욱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대학생 내담자들에게 관계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장면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

나 대인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퍼빙과 같은 행

위들을 다루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비합리적인 사

고의 형태로 실제 존재하는 공포가 아니므로

(Przybylski et al., 2013b), 학교현장에 있는 상담

사는 인지 행동 치료적인 접근을 통하여 비합

리적인 신념을 재구성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외에 대한 두

려움의 유발원인이 기본심리욕구의 결핍이라

는 점에서, 상담 장면에서 개인의 동기와 내

적 자원을 발달시키는 것이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장

문영 외, 2020). 또한 SNS 중독경향성, 퍼빙은 

사회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방어기

제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사회 속에서

의 적응 및 인식의 변화와 건강한 문제해결 

방법 탐구를 중심으로 치료 방향을 고려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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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으며, SNS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력이

나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법들을 알려주는 교

육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상담 장면에 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퍼빙은 SNS를 빈번히 사

용하는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들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퍼빙을 하는 행위자는 우울감

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Wang et al., 2017), 대인관계 안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기술들을 낮춰 관계만족을 저

해할 수 있다(Chasombat, 2015). 따라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안에 퍼빙에 대한 설명과 영향력을 포함할 필

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퍼빙이 개인뿐만 아니

라 상대방이나 개인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퍼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자존감이 낮거나 신경증적 성격과 같이 부정

적인 사고나 걱정이 많은 대학생들일수록 

퍼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shall et al., 2015; Scheier et al., 1994). 자존

감이 낮을 경우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 자

존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도를 높이

기 때문에 상담자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퍼빙, 관계만족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이 또래 문제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에 찾아왔을 때 성격

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을 탐색하여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과대한 SNS나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이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 스마트폰 사용

과 관련된 교육 및 사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를 대

학생으로 한정 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93.5%가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 평균 이용 시

간을 보면 20대가 81.7분, 30대가 67.5분으로 

30대 역시 SNS 사용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을 20대 대학생

으로 한정하여 다른 연령대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대

학생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 집단을 다루어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변인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세희 등(2015)

과 Pertegal 등(2019)의 연구에 의하면 SNS 사

용은 외로움을 낮추고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연결성을 느끼게 하여 SNS 사용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사용

이 소외감을 줄이고 타인과의 소속감을 증진

해 주는 긍정적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SNS 사

용량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SNS 사용의 

증가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만이 아닌 

SNS의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전할 수도 있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퍼빙, SNS 중독경향성, 관계만족 간의 관

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집단에 소속

되고자 하는 욕구를 다루어 보았으나 연구 과

정 내에서 실질적인 SNS 사용량을 측정한 것

이 아닌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

문에 SNS 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

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을 사용 시간, SNS 유형, SNS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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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객관적인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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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Tendencies, 

and Phubb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Missing Ou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Phubbing Model

So Yeon Lee     A Rin Kim     Hyeon Ah Kim     So Yeon Jang

Ki Yun Jeong     Min Jeong Choi     Min Su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fear of missing ou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NS addiction tendency. To this end, a multimodal model was establish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missing ou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hether it is 

mediated by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tendency, and phubbing. The fit of the model and the 

relevance of the variables were examined, an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The participants were 218 college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conducting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ediation model adequately explained the data.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fear of missing ou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tendency, and phubbing and a negative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anxiety had a 

positive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a negative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phubbing. Phubbing had a negative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Finally, social anxiety, SNS addiction tendency, and phubbing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missing ou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firms the mediating effect of phubb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missing ou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us indicating that phubbing is a mediator of lower interpersonal satisfaction.

Key words : fear of missing out, social anxiety, social media addiction tendencies, phubb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